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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호 전문직관, 취업 준비 행동 등을 조사하고,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라남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208명의 간호 대학생으로부터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
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 (freque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준비 행동 평균 점수는 2.74±0.70 (범위: 1-5) 이었다.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는 
각각 취업 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취업 준비 행동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 전문직관, 일반적 특성 중 성적, 취업 준비 기간 등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취업 준비 행동에
관해 21.5%의 설명력을 보였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양호할수록 취업 준비 행동을 더 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취약한 학생들을 선별한 후, 간호 전문직관, 성적 등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도
록 하는 것이 취업 준비 행동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취업 준비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 well as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208 nursing students in their junior and senior years at two universities in Jeollanam-do and 
Gyenggi-do, from November 1, 2018 to December 20, 2018. Data wa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2.74±0.70 (range:1-5).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aningful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 career preparation period). 
These factors explained 21.5% of the variance. Improvement of the above meaningful variables allowed 
bett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among students with weak meaningful 
variables, improvement of the above meaningful variables can improve job preparing behavior. In order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career prepar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s
meaningful variables. 

Keywords :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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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간호학과를 졸업한 미취업자의 수가 증

가하고 있다. 간호학과 졸업자 중 미취업자수는 2015년 
1,419명에서 2017년 1,503명으로 4년 사이 5.9%가 증
가되었다[1]. 

간호학과 졸업자의 미취업자 발생원인은 공급측, 수요
측, 공급-수요 연계원인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간호학과에
서의 공급측 원인은 대졸 취업희망자가 일시에 대거 노
동시장으로 진입하여 발생하는 극심한 노동 공급 압박
(labor supply pressure)과 대졸 취업희망자가 일부 괜
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2]. 간호학과 졸업자의 미취업은 간호대학 신입생 및 편
입생의 증원으로 간호학과 졸업생이 2015년 8,997명에
서 2017년 9,643명으로 증가하여[1], 간호학과를 졸업
한 취업희망자의 공급은 해마다 증가했으나, 간호학과를 
졸업한 취업희망자의 일자리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
원으로 쏠리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취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서, 혹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일자리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근속하지 
못하고 조기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 2009년 35개 종합
병원의 간호사의 이직률은 15.8%로 타 보건복지종사자
의 이직률 2.2 %보다 무려 7배나 높았다[3]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 부족과 취업준비행동 
부족은 간호사들이 타 보건복지종사자들에 비해 첫 직장
에서 낮은 업무 만족도와 높은 조기 이직률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4-6].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의 용이성, 진학지도 선생님이나 부모의 권유만인 경
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
미를 갖기도 전에 어렵고 많은 양의 전공공부, 간호사 면
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7,8].

전공선택동기란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
나 원인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흥미, 적성, 장래직업, 재
능),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취업전망 등을 고려하였는
지 혹은 주변의 권유, 성적,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였는지
를 의미한다[9]. 잘못된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면 대학생
활에 부적응이 초래되고,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졸업 후 
전공과 불일치된 직업을 갖거나 직업환경에 대한 부적응
을 유발시킨다. 이는 업무 능률 저하와 잦은 이직을 하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10]. 전공선택동기 가운데 개인
적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11].

전공만족도는 전공 분야 선택 후 전공 분야 경험에 대
한 평가로 내려지는 감정적 반응을 말한다[12].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선택한 직업에서 더 많은 흥미를 느낀다
[12].  Veenhoven [13]은 전공만족도를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감정적 측
면은 자신이 속한 학과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긍정
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인지적 측면은 개인이 설정한 진
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
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
는 정도이다.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4]. 간호대학생들이 자신
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기 위한 
간호사 자질을 갖추려면 전공만족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5].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와 간호에 대
한 신념, 관념, 인상의 총합으로 정의된다[16]. 간호전문
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관념과 그 직분에 대한 직
업 의식인 관념과 간호사의 간호행위 과정[17]이며, 간호
관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것이다[18]. 긍정적인 간호전문
직관이 형성된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겨, 간호에 대한 긍정적 
긍지와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간호전문직
관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진로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행
동들은 달라질 수 있다[20].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1].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9].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탐색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 행동을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22].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상태에서 병원채용 정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경
우가 많다. 병원채용 정보로 직업을 탐색하기에 다양한 
진로 결정이 어렵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대학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로만 취업하려는 쏠림 현
상을 보인다. 간호대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 결정과 
취업준비행동이 부족하다는 점은 첫 직장에서 타 보건복
지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 이직률
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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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호학과는 타 과에 비해 졸업 후 취업률이 
높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졸업 후 미취업자 수가 점
차 증가 추세이며, 취업자조차도 조기 이직률이 여전히 
높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간호대학생들도 본인이 지
닌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대상자를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으로 정한 
이유는 최근 들어 간호학과 학생도 취업준비행동을 강화
시켜야 하고, 취업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23,24]를 근거로 고학년인 3, 4학
년 재학생이 연구대상자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취업률이 저
조한 항공대학생, 체육학과생, 미용학과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들어 간호대학생도 취업준비행동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학 연구에서
도 몇몇 취업준비행동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는 간호대학생의 여러 변수인 간호전문직
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8], 배경변인, 진로계획, 진
로탐색, 경력개발[25],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21], 간
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26],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긍정심리자원[27],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28]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으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습
하는 전공 관련 개념을 반영한 여러 변수를 심리적 변수, 
태도 및 인지적 변수, 행동적 변수로 나누고 이러한 변수
들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간
호학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차이
와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으로는 간호학과 3, 4학
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수인 간호전문직관과 
전공선택동기, 인지ㆍ태도적 변수인 전공만족도, 행동적 
변수인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심리적, 인
지ㆍ태도적 변인인 간호전문직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
족도가 행동적 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에서 차
이와 영향 등을 파악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학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취업준비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학생을 위
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취업준비 프로그램 실행은 대학 졸업생의 미취업자와 
간호사 이직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
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등의 정도를 파
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간
의 차이를 비교한다.

3)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
직관, 취업준비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
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자신이 인식한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
어진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

학교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들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동의하는 학생들 중 편의 추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검정을 위한 유의수
준 .05, 검정력 .95,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8]에 따라 효과크기 
.15(medium), 예측변수 9개(일반적 특성 변수 6개, 전
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로 계산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66명이었다. 설문지 조사 평
균 응답률 60%[29]를 고려하여 275명의 학생에게 설문
지를 배포하였고, 수거된 221명의 설문지(본 연구의 응
답률 80.4%) 중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13부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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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8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전에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하였다(SH-IRB 2018-23). 연구 참여에 동
의한 대상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았고 자료수집 전에 대상
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절차, 연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
여를 철회할 수 있음, 모든 자료는 비밀을 보장하고 설문
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취득된 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등을 설명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전공선택동기
Jung[30], Lee[31]의 연구도구를 기초로 Han[9]이 

개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8문항은 개인적 동기(적성/흥미/재
능/장래직업) 4문항과 사회적 동기(전공 인기도/사회적 
인식/주변의 권유/성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
을수록 전공선택동기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Han[9]연구
에서 개인적 동기 Cronbach's α= .86, 사회적 동기 
Cronbach's α= .62 이었고, 본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Cronbach's α= .88, 사회적 동기 Cronbach's α= .66
이었다.

2.4.2 전공만족도
Yang, Park과 Kim[32]이 개발한 측정도구에서 ‘학

과’라는 용어를 ‘전공’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설문 문항은 총 6문항(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전
공 교과목은 나와 잘 맞다./전공만족/다닐만한 전공/배
울 가치있는 전공교재/전공을 자랑스럽게 말한다)로 구
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더 큼을 의미한다. 
Yang, Park과 Kim[32] 연구에서 Cronbach's α=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다.

2.4.3 간호전문직관
Yeun, Kwon과 Ahn[16]이 개발한 도구를 Han, 

Kim과 Yun[33]이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
한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은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
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
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
음을 의미한다. Yeun, Kwon과 Ahn[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고 Han, Kim과 Yun[33]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이었다.

2.4.4 취업준비행동
Han[9]이 개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한 총 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이력서에 포
함시킬 경력준비/어학공부/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전공관련 특강/학원수강)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준비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Han[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6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6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학년, 부모의 월소득, 성적, 취업
준비기간)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준비 
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
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취업준비행동, 전공선
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은 단계선택 방식의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가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이기 때문

에. 연령은 25세 이하가 182명(87.5%), 여학생이 186명
(89.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4학년이 전체의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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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omain Mean±SD

Major  
selection

motivation

Total 3.51±0.59
Personal motivation 3.44±0.86

Social motivation 3.58±0.74
Major 

satisfaction Total 3.71±0.66

Nursing 
profession

Total 3.67±0.46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item No. 1,2,3,4,5,6) 3.83±0.52

Social awareness(item No. 7.8.9.10,11) 3.26±0.72
Professionalism of nursing(item No. 12,13,14) 3.79±0.63

The role of nursing service(item No. 15,16) 3.81±0.67
Originality of nursing(item No. 17,18) 3.87±1.08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tal 2.74±0.70

Table 2.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N=208)

Variable Category N(%)
Mean±SD

Age

20~25 182(87.5)
26~29 22(10.6)
> 30 4(1.9)

Average 23.49±2.8

Gender Female 186(89.4)
Male 22(10.6)

Grade Junior 89(42.8)
Senior 119(57.2)

Monthly 
income
(won)

<200 ten thousand 20(9.6)
200~400 ten thousand 73(35.1)

>400 ten thousand 114(54.8)
nonresponse 1(0.5)

GPA

<3.0 10(4.8)
3.0 ~ 3.5 94(45.2)
3.5 ~ 4.0 84(40.4)

>4.0 20(9.6)

career
Preparation
Period

Not ready 49(23.6)
 <6 months 65(31.3)

6~12 months 37(17.8)
1~2 years 20(9.6)
>2 years 8(3.8)

start in a minute 29(13.9)
GPA= grade point avera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8)

(57.2%)로 3학년 학생 89명(42.8%)보다 조금 많았다. 부
모님의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114명(54.8%), 200
만원~400만원이 73명(35.1%), 200만원 미만이 20명
(9.6%), 미응답자가 1명(0.5%)순이었다. 학교 성적은 평
점 3.0~3.5이 94명(45.2%), 평점 3.5~4.0이 84명
(40.4%), 평점 4.0이상이 20명(9.6%), 평점 3.0미만이 
10명(4.8%)순이었다. 취업준비활동의 기간은 6개월 미

만이 65명(31.3%), 전혀 준비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49명(23.6%), 6~12개월이 37명(17.8%). 지금부터 시작
하겠다는 경우가 29명(13.9%), 1~2년이 20명(9.6%), 2
년 이상이 8명(3.8%) 순이었다(Table 1). 

3.2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
준비행동 등의 정도

전공선택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51(±0.59)이며 
하부영역인 개인적 동기는 평균 3.44(±0.86), 사회적 동
기는 평균 3.58(±0.74)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에 평균 3.71(±0.66)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에 평균 3.67(±0.46)이었다. 하부영역인 전문직 자아개
념은 평균 3.83(±0.52)이고, 사회적 인식은 평균 
3.26(±0.72)이고, 간호의 전문성은 평균 3.79(±0.63)이
고, 간호계의 역할은 평균 3.81(±0.67)이고, 간호의 독
자성은 평균 3.87(±1.08)이었다. 취업준비행동은 평균 
2.74(±0.70)이었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차이
대상자의 일반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성

적(F=5.67, p=.004)과 취업준비기간(F=22.97,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 학년, 성별, 월 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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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Mean±SD F(p) Scheffe

GPA

Low(a) 11.60±4.25
5.67
(.004) c>a, bMiddle(b) 13.10±3.27

High(c) 14.41±3.44

career
Preparati-o

n Period

None(a) 11.79±3.16
22.97
(.000) a<b, c<1 year(b) 14.65±3.21

>1 year(c) 15.43±2.92

GPA= grade point average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3.4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
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
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행동는 전공만
족도(r=.153, p<.05), 간호전문직관(r=.189, p<.01)과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만족도(r=.514, p<.01), 간호전문직관(r=.393, 
p<.01)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r=.479, p<.01)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Job
preparation

behavior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

tion

Nursing
profession

Job
preparation

behavior
1

Major
selection

motivation
.105 1

Major
satisfaction .153* .514** 1

Nursing
profession .189** .393** .479** 1   

*p<.05, ** p<.01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08)

 

3.5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
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일반적 특성(성적, 취업준비기
간),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
수로, 단계선택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

한 결과, Durbin watson값은 2.029로 2에 근접하여 자
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
가 0.815∼0.972로 1 이하이면서 분산팽창지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23∼1.226으
로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중회귀분석모형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에 미치는 변수는 취업 

준비 기간더미(β=.396, β=.310, p<.001), 성적더미(β
=.174, p=.006), 간호전문직관(β=.125, p=.046) 등이었
다. 본 회귀모델은 수정된 R2값이 .215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성적, 취업준비기간)과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21.5%의 설명력을 지녔
다(Table 5).

Predictive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7.822 1.741 4.494 <.001

Job 
Preparation 

Period 1
2.751 0.465 0.396 5.915 <.001

Job 
Preparation 

Period 2
3.153 0.693 0.310 4.548 <.001

GPA 1.205 0.432 0.174 2.789 .006
Nursing

profession 0.053 0.026 0.125 2.006 .046

F=15.16, p<.001, R2=.230, Adj R2=.215, 
Job Preparation Period 1 = dummy variable, 0: none or > 1  
    year, 1: <1 year
Job Preparation Period 2 = dummy variable, 0: none or < 1  
    year, 1: >1 year
GPA = dummy variable, 0: low or middle GPA, 1: high GPA
GPA= grade point average

Table 5. Analysis of the impa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N=208)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
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정
도 등을 파악하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
되었다.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증진시켜 간호학과 미 취업자수와 간호
사 조기 이직률을 낮추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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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중 성적과 취업준비기간 등은 취업준비행
동에 차이와 영향를 미쳤다. 성적이 높은 그룹의 학생들이 
성적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그룹의 학생보다 취업준비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준비기간이 길
어질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는 미국과 한국 대학생 간의 문화연구를 시행한 
선행연구[34]의 결과와 동일하다. [34]에서는 미국 대학
생과 한국 대학생 모두 성적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성적이 
낮은 그룹은 자기 주도적 취업준비행동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히 이들을 위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 마련
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취업준비기간이 
취업준비행동에 차이와 영향을 보이는지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년, 부모의 월소득은 취업준비
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취업준비행동에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23,25]과 
상이하였다. 선행연구[23]에서는 연령이 25세 이상인 군
이 24세 이하인 군에 비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고(t=7.19, p=.001), 선행연구[25]에서는 
연령이 21세, 22세, 23세, 24세 이상순으로 연령이 많아
짐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43.77, p<.001). 본 연구와 선행연구가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연령 구분을 20~25세, 26~29세, 30세이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20~25세 사이의 취업준비행동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아서라고 사료된다. 

학년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
구결과는 선행연구[23,35]과 상이하였다. 선행연구[23]
에서는 1, 2학년, 3학년, 4학년 순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F=14.33, 
p<.001). 선행연구[36]에서는 1, 2학년보다 3학년이 취
업준비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F=10.74, 
p<.001).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학년에 따라 취업준비
행동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반복 연구해 봐야 한다고 사
료된다. 부모의 월소득이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25]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선택동기 연구도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35]와 본 연구를 비교하면, 
선행연구[35]의 대상자는 치위생학과 대학생으로 본 연
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과 달랐는데, 본 연구에서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개인적 전공선택 동기보다 높은 점은 선

행연구와 동일하였으나 전공선택동기 점수가 선행연구보
다 더 높아 간호대학생이 치위생학과 대학생보다 전공선
택동기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주된 
전공선택동기가 취업률, 사회적 인식, 주변의 권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 결과에 보아 전공 선
택시 개인적 선택동기(흥미, 적성, 장래직업, 재능)를 높
이도록 대학 입시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진로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치위생학
과 대학생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점은 대학입시에서 간호
학과의 입시경쟁률 및 커트라인이 치위생학과 보다 더 
높은 입시실태의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아,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취업준비
행동이 높다는 선행연구[22,36,37]와 상이한 결과를 보
였다. 이 결과는 전공선택동기가 직접적으로는 취업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공선택동기가 매
개요인을 통해 간접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점수는 평균 3.71(±0.66)점이
었다. 2019년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3, 4학년 208명의 
전공만족도 정도를 조사한 본 연구결과를 2010년 4개 
대학교 전 학년 대상의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39]결
과와 비교할 때, 선행연구[38]의 전공만족도 점수는 4개 
대학교 각각 3.49~3.62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전공만족
도 점수가 약간 높았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는 사
회현상 속에서 간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1]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9년 사이에 더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도 연구도구와 동
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3, 4학년을 조사한 
최근 연구는 없어서 본 연구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32, 39-42]과는 상이하였다. 
선행 연구[32,39]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선행 연구[40,41]에
서는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는 않으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등을 매
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선행연구[42]에
서는 전공만족 하위영역 4가지(교과만족, 인식만족, 수업
만족, 관계만족)중 2가지(교과만족, 인식만족)만 취업준
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3.67(±0.46)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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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21,26,27]의 결과와 일
치한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사람은 간호사라는 직업은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긍지가 있어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강한 희망을 품는 경향이 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강한 
희망을 품은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학생일수록 고 난이도
의 방대한 양의 간호학과 학업 수행에 따른 고통을 잘 견
뎌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사람은 취업준비행동을 
못한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을 위한 취업준비행동 프로그
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고 성적이 우수
하고 취업준비기간이 긴 간호대학생이 취업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이 부족한 
학생을 선별할 때 간호전문직관이 낮고, 성적이 보통 이
하고, 취업준비기간이 짧은 학생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선별된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간호전문직관을 개선시키고 
성적(간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준비를 조기 
시작시키기 위해 저학년부터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2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점
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취업준비기간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3, 
4학년 만이 아니라 1, 2학년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3, 4학년만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는 제
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등
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
나 다른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연구
대상자의 학년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가 어떤 매개요인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힐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시
행되었던 취업준비행동을 간호학과 3, 4학년대상으로 연
구했다는 점이다. 간호학과 3, 4학년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전문직관, 성적, 취업준비기간 
등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취업준비행동
을 하도록 우선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간호전문직관
이 낮고 성적이 중간이거나 낮고, 취업준비기간이 거의 
없거나 짧은 학생들이며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취업준비를 시작하도록 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3, 4학년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
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
과 취업준비행동에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적이 
높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수록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도록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학생지도를 할 때 간호전문직관이 낮고 
성적이 보통 정도 이거나 낮으며, 취업준비기간이 짧은 
학생을 우선 선별하여, 간호전문직관을 고취시키고, 성적
(간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취업준비를 시
작하도록 하는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
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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